
보도자료보도자료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와 함께 하는 
                 사)아침의 3기 <에너지학교>를 개강합니다’

   빌 게이츠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원전 건설을 결의할 만큼 지금 세계 에너지산업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국정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형 원
전(SMR) 건설에 발 벗고 나섰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지닌 한국과 해외원전수출 공동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데도 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명목으로 원전 장려는커녕 말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포가 과학을 집어 삼켰다』의 저자인 영국 옥스퍼드대 석학 앨리슨 교수는 최근 “세계적 
기술력을 지닌 한국이 원전을 포기한다면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들
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아침은 ‘원자력의 소중한 가치를 소통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와 함께 추진해온 1, 2기 부산에너지학교(2018, 2019년)의 성공적
인 결실에 힘입어 3기 에너지학교를 개강합니다. 이번 강의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강
의(줌)로 전국적으로 확대, 개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강좌는 에너지전환이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
는 다양한 강의주제들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 석학들을 강사로 모신 사)아침의 ‘글로벌 에너지여행’인 3기 <에너지학교>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제
SMR,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탄소배출, 방사선, 삼중수소, 수소경제 

□ 에너지학교 교과과정(12주) 내용



                  ※  강사의 사정에 따라 강의제목이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강의일정
1) 6월 22부터 9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12주간, 저녁7:30~8:30(60분간)
2) 전체 12강과 현장수업을 진행하며, 강의  20분, 토론 및 질문 30분 내외, 기타  10분 총 
60분(비대면 줌으로 쌍방향 수업방식으로 진행)
3) 현장학습은 원자력환경공단 경주방폐장과 한수원 경주 본사(새울본부), 원자력연구원 경주
분원등을 1박2일 탐방 진행
4) 강의자료는 향후 등록한 회원들에 한하여 사)아침의 홈페이지에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공개

□ 신청방법
사단법인 아침의 홈페이지(www.morning,or,kr) 에너지학교에서 지원양식 다운로드후 이메일
(morning@morning.or.kr)로 접수 

□ 등록 및 교육비
10만원(입금계좌 515501-01-251300 국민은행, 예금주; 사단법인 아침)

□ 특전
1. 총 12과정 중 8주 이상을 수강한 수료생들에게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와 사)아침 공
동명의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 2차 심화과정 수료 후 에너지학교 강사자격증 수여 

□ 주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사단법인 아침
□ 후원
한국원자력학회                  

※ 수강 접수마감 6/20까지, 기타 문의는 02)2226-1001


